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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18일(월)부터 2박 3일간 대구 지방본부 안동사옥(안동지부, 경북엑세스운용센터 지부)에서 ‘현장과 소통하는 이동정책실’을 운영 한다. ��이번 이동정책실 운영은 2022년도 들어 첫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▲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요구방향 도출 ▲조합원 근무환경 점검 및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운영 ▲2022년도 시행되는 분야 별 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 활동 등이 그 목적 이다.  ��‘현장과 소통하는 이동정책실’은 노동조합 각 실, 처별 담당자 2~3명으로 구성된 중앙간부들이 파견돼 광역본부별 주요거점 건물 단위 진행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며, 세부적으로는 △조합원 근로 환경 파악 △각 지부별 간담회 △각 분야별 의견 사항에 대한 피드백 철저시행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. ��이날 파견된 중앙간부들은 오전 8시, 먼저 안동 건물 앞에서 이동정책실 운영과 관련해 홍보 전단을 배포한 뒤, 직접체험을 통해 조합원 고충 및 애로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자 조합원들과 현장활동을 함께했다. 이어 조합원 간담회 등도 예정되어 있다.��특히 이날 시행된 이동정책실 활동은 홍보물 배포가 끝난 직후부터 조합원들의 상담 요청이 쏟아져 상당수 조합원들은 적지 않은 시간을 대기해야 할 정도로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. ��앞서 최장복 위원장은 “중앙간부들이 말로만 조합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내려가 조합원의 각 분야별 업무를 체험하고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소통을 실천할 수 있다”며 “이동정책실 활동이 일상조합활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진정성과 적극성을 발휘 해야 한다”고 거듭 강조했다. ��한편 이번 2022년도 1차 이동정책실 활동은 오는 20일까지이며, 향후 2차, 3차에 걸쳐 지속 전개될 방침이다. ���





2022 '현장과 소통하는 이동정책실’ 1차 운영�안동지부, 경북엑세스운용센터지부에서 근무환경 점검 및 조합원 상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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